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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7.(목) 조간 누리망‧방송 2024. 3. 6.(수) 12:00 

        ‘국민체감 약속 4호’ 관련,

경찰청,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 시행

 - 사기범죄 지속 증가 및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신종사기로 변이, 민생경제 침해
 - 신종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로 과제 재정비하고, ▵분야별 특별

단속 ▵사전차단 ▵피해자 보호를 통합한 고도화 대책 시행
 -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전담반(T/F) 운영 및 시도청에 과제별 전담수사팀 운영 등 강력 대응

  지난달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부터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근절을 목표로 고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악성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로 

인식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

하며 종합적이고 강력한 척결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2년 8월부터 ’24년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총 49,497건 6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하는 등의 단속 성과를 높이었다.

    ※ 붙임. 국민체감 약속 1호, ‘악성사기’ 단속 추진 현황(’22. 8. 16.∼’24. 1.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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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조직 18개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하였고, 지속 증가세였던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은 ’21년 7,744억 원에서 ’22년 5,438억 원, ’23년 4,473억 원

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악성사기 방지를 위한 법령 및 조직 정비에도 노력하였다.

  우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➊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수법인 ‘대면

편취 유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시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23. 5.), ➋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로 표기)’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원스톱 신고·제보와 

추가 범행 차단 활동의 법률상 기반을 조성하였다. (’24. 2.)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경찰청에 ‘피싱범죄수사계’를 신설하여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계’도 직제화

하여 범죄수익 추적의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단속 및 법·제도 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17년 약 23만 건에서 ’22년 약 32.6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17년 13.9%에서 

’22년 22.0%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특히,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이 금융·통신의 발달에 터 잡아 

▵조직성 ▵온라인·비대면 ▵초 국경의 특성을 보이는 ‘신종사기’가 증가한 점*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17년에서 ’22년 사이에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6%p 

감소하였다.

    * ▵투자리딩방 사기는 ’23. 9.∼12. 총 1,452건 접수, 피해액 1,266억 원(수기 통계) 

▵연애빙자사기는 최근 3년간 피해액 12.4배 증가(’20년 3.2억→’22년 39.6억, 국정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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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경찰은 기존의 악성사기 대책을 한층 고도화하여, 조직적 신종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로 척결 대상을 재편하고, ▵사기범죄 사전 차단 등 

방지체계 고도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10대 악성사기)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사이버사기 
⑤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조정 
⑧투자리딩방 사기신규 ⑨연애빙자사기신규 ⑩미끼문자 등 스미싱신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3. 7.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유사수신’을 ‘⑦가상자산 사기’로 조정

  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전담반(T/F)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10대 악성

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하여 사기 

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에도 나선다.

* ①전세사기 ⑤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⑧투자리딩방 사기

**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사이버사기 ⑦가상자산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미끼문자 등 스미싱

  두 번째로, 사기범죄 이용 수단 차단 등 사기방지체계를 고도화해 사기범죄

로부터의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 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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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금융·통신을 이용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 유행 사기 수법이나 신·변종 사기 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과 철저한 보전조치로 ‘사전차단-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까지도 연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활성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국제적 

치안활동’에도 주력한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고, 

민·관·학이 함께 초 국경 위협으로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

하고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하여 국민께 알리고,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역점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책임자 총경 강태영 (02-3150-2037)

경제범죄수사과 담당자 경정 김현수 (02-3150-2168)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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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고자료

□ 그간 ｢7대 악성사기｣ 단속 추진 현황

【 국민체감 약속 1호, ‘악성사기’ 단속 추진 현황(’22. 8. 16.∼’24. 1. 31.) 】

구분 합 계 전세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

사기
기타

조직적사기
5억이상

특경법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

검거건수 49,497 2,000 37,959 2,485 1,749 40 4,180 1,084

검거인원
(구속)

62,175
(4,121)

6,443
(527)

38,036
(2,197)

9,145
(158)

1,722
(696)

608
(46)

2,834
(438)

3,387
(59)

□ 사기범죄 발생·검거건수 및 검거율 (’17∼’22년)

【 사기범죄 발생·검거건수 및 검거율 】

구분 ’17 ’18 ’19 ’20 ’21 ’22

발생

전체범죄 1,662,341 1,580,751 1,611,906 1,587,866 1,429,826 1,482,433

사기범죄 231,489 270,029 304,472 347,675 294,075 325,848

비중 13.9% 17.1% 18.9% 21.9% 20.6% 22.0%

검거

전체범죄 1,413,717 1,328,609 1,342,854 1,289,129 1,136,665 1,133,788

사기범죄 183,974 202,300 225,121 237,407 180,418 191,900

검거율

전체범죄 85.0% 84.0% 83.3% 81.2% 79.5% 76.5%

사기범죄 79.5% 74.9% 73.9% 68.3% 61.4% 58.9%


